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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 도시숲의 중요성

서울과 수도권 경계에 외사산이 링(ring) 모양으로 위치해있다. 2010년 현재 서울시 산림면적
은 15,719ha, 임목축적은 1,740,270m3이다. 1995년 서울시 산림면적은 15,995ha, 임목축적
은 680,190m3였다. 면적은 276ha가 줄었고, 임목축적은 1,060,080m3가 늘었다. ha당 임목
축적은 42.53m3에서 110.72m3로 260% 넘게 증가하였다. 부산시와 대구시도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와 수도권 주민들에게, 그리고 부산시민과 대구시민들에게 있어서 풍성해
지고 있는 도시숲은 초록의 보석, 에메랄드 같은 존재이다. 

표1. 우리나라 대도시 산림면적과 임목축적 변화

도시이름
면적(ha) 임목축적(m3) ha당 임목축적(m3)

1995년 2010년 1995년 2010년 1995년 2010년
서울시 15,995 15,719 680,190 1,740,270 42.53 110.72
부산시 36,960 35,786 1,609,969 4,964,802 43.56 138.74
대구시 49,694 48,974 1,707,141 6,491,914 34.36 132.56
합  계 102,649 100,479 3,997,300 13,196,986 38.95 131.34

(출처 : 산림청 산림통계)

도시숲은 도시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시의 쾌적성을 유지하고 시
민들에게 휴양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도시 기반시설이다. 도시숲의 가치와 기능은 매우 다양하며, 환경보전, 경관구
성, 재난방제, 보건휴양, 역사/문화적 가치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표2. 도시숲의 가치와 기능



구분
2007 2009

생활권도시림 1인당도시림 1인당생활권
도시림 생활권도시림 1인당도시림 1인당생활권

도시림
합계 30,697.00 302.48 7.00 34,778.16 245.95 7.76
서울 4,207.00 17.63 4.13 3,113.01 13.43 3.05
부산 4,138.00 44.46 11.60 4,345.31 45.29 12.36
대구 1,166.00 98.24 4.76 1,288.45 98.81 5.27
인천 853.00 39.57 3.27 2,737.33 47.69 10.34
광주 974.00 167.12 6.89 1,628.66 169.34 11.36
대전 930.00 199.54 6.30 1,323.35 216.26 8.92
울산 633.00 333.64 6.11 1,022.96 77.32 9.74
경기 4,971.00 152.67 4.84 7,815.85 141.88 7.35
강원 1,293.00 2,416.79 10.99 1,677.14 2,191.76 12.71
충북 1,077.00 728.81 9.29 1,246.25 412.16 10.55
충남 881.00 508.26 7.12 1,079.80 336.07 8.16
전북 1,904.00 360.68 13.60 2,318.21 347.99 16.41
전남 1,085.00 1,489.34 8.86 1,430.14 907.70 11.70
경북 1,894.00 1,145.96 10.96 1,882.65 642.99 9.59
경남 3,633.00 282.57 15.11 1,558.41 271.05 6.39
제주 1,058.00 1,590.82 20.15 310.66 1,613.36 5.86

보건휴양

동적 레크레이션 체육공간, 놀이시설, 공연 등
정적 레크레이션 산책, 명상

보건기능 삼림욕, 숲치유 등
교육기능 숲 유치원, 자연학습 등

역사/문화 역사문화 기능 문화재, 종교적 장소, 역사적 상징 등
(출처 : 도시숲의 이론과 실재, 변우혁 외)

이처럼 중요한 우리의 도시숲은 조성과 관리, 이용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양적으로 1인당 생활권 녹지면적이 7.76m2으로 WHO 권고 1인당 생활권 녹지면적 
9m2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전체 인구의 약 90%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내 숲은 일년에 평균 3.5%씩 감소추세에 있으며, 이는 
전국 산림감소율 0.1%의 35배에 달하고 있다. 

표3. 시도별 도시숲 면적분포
(단위 : ha, m2/인)

(출처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2012)

질적으로 농산촌지역의 숲보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식물종과 동물종이 단순하며, 서울의 경우 
아카시와 현사시, 리기다소나무 등 사방수종들이 산림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제때 제
대로 관리되지 않아 산사태와 같은 산지재해의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푸사리움가지마름
병이나 참나무시들음병, 주홍날개꽃매미와 같은 산림병해충이 창궐하고 있다. 관리는 산림보
다는 공원관리에 치중되어 있고, 법과 제도는 도시숲 생태계의 건강한 관리를 담보할 만큼 체
계화되어 있지 못하다. 건강한 도시숲을 조성하고 관리하여 도시숲의 생태계를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조치가 필요한 시기이다. 



2. 도시숲 생태계의 실태

1) 도시숲의 유형과 종류의 구분
도시숲은 크기와 형태, 위치와 이용목적, 기능, 법과 제도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다. 규
모와 형태에 따라 대규모숲(핵형), 중•소규모숲(거점형), 독립된 수목 또는 소규모숲(점형), 선
형으로 구분되며, 위치에 따라 도심숲과 외곽의 이용목적에 따라 생활환경의숲, 보건휴양의숲, 
환경보전의숲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기능에 따라 환경보전형, 생태계보전형, 경관형성형, 문
화/휴양형, 방재형, 자원생산형, 교육형, 생활환경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법률에 따르면, 산
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원형, 경관형, 방풍•방음형, 생산형, 가로수로 구분하
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생활권 공원 – 소공원, 어
린이공원 근린공원, 주제공원 –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광역시도
가 조례로 정하는 공원)과 녹지(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연공원법
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외에도 산림공원, 자투리숲, 학교숲, 
마을숲, 특수공간숲(옥상녹화, 벽면녹화, 베란다녹화)과 같은 비법정구역으로 구분되는 다양한 
형태의 도시숲이 있다.  

2) 도시숲 생태계의 실태와 문제점
위에서처럼 도시숲은 다양한 용도로 조성되고 이용되고 있고, 도시민들의 도시숲에 대한 이용
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도시숲 생태계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
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관리
체계 때문에 도시숲의 생태적 건강성이 개선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도시숲의 생태적 측
면에 한정하여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도시숲의 토양
도시숲은 토양환경 위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숲은 토양환경의 영향을 지배적으로 받을 
수 밖에 없다. 토양은 수분, 산도, 영양분, 토양미생물을 통해 도시숲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토양수분의 경우, 지하수위가 문제가 된다. 도시개발과정에서 불투수포장면적이 증가하게 되
고, 이 때문에 토양 속으로 수분흡수가 제한받게 된다. 또한, 사람들의 지하수 이용량이 증가
하여 토양 속 지하수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도시숲의 토양산도는 
산성화(창덕궁 pH 4.08~4.40, 남산 4.18, 북한산국립공원 4.32)로 인해 산도가 낮아진다고만 
알려져 있는데 반해, 알칼리화(서울 도심 가로녹지 pH7.65~7.76)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토양산도가 높거나 낮아지게 되면 토양미생물의 활동이 저하하게 
되고, 이에 따라 유기물의 분해가 늦어지거나 불완전해져 토양 속 영양분이 부족해 질 수 있
다. 공원구역같은 도심숲의 경우, 관리차원에서 가을철 낙엽을 모두 수거하기 때문에 토양으
로 영양분이 환원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또한, 산림지역의 경우 과도한 이용으로 답압현상
이 발생하고 있고, 답압은 표토의 침식과 유실로 이어져 산림생태계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서울시 도봉구 초안산의 훼손된 숲길

나. 도시숲 식생과 동물
토양환경을 제외하면 도시숲의 생태계는 식생과 동물로 구분될 수 있다. 토양환경과 기후의 
영향을 받아 식생이 형성되고, 식생에 따라 야생동물의 서식이 영향을 받는다. 도시숲의 식생
은 서울시를 예를 들면, 산림지역 61%, 경작지 12%, 토지 및 수역 21%, 조경수목식재지 6%
로 구성되어 있다. 숲을 구성하는 주요 수종은 아까시나무와 현사시, 리기다소나무 등 과거 
사방사업을 통해 식재된 속성 조림수가 전체 산림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고, 자생수종은 
참나무류 34.5%, 소나무 13%로 구성되어 있다. 산림생태계가 건강한 곳에서 나타나는 서어나
무, 단풍나무 물박달나무와 같은 자생수종이 1.96%로 매우 희귀하다. 대신에 가중나무와 같은 
귀화식물이 상당한 면적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단풍잎돼지풀(우이령)이나 서양등골나물(남산), 
가시박(하천변)과 같은 외래식물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식생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으로 리기다소나무의 푸사리움가지마름병, 참나무시
들음병, 소나무재선충병,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잣나무잎떨림병, 잣나무가지마름병 산림
병해충의 창궐, 아까시나무의 쇠퇴와 태풍으로 인한 도복피해, 맹아에 의한 아까시림의 자연
복원, 잣나무와 리기다림 등 인공단순림의 관리부실 등이 있다.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
고 있는 참나무시들음병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과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확산되고 있다. 참나무시들음병은 중부지역 대표수종인 참나무류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마땅한 예방•방제 대책이 없다. 서울 남산의 경우 참나무
시들음병이 수년 전부터 발생하여 남산 북사면의 신갈나무림을 조금씩 고사시키고 있다. 가장 
피해가 심각한 신갈나무는 대표적인 아극상 수종이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고양시에 위치한 개명산의 경우 서울관리소(북부지방산림청 소속)가 감염목의 
비율이 너무 높아 8ha가까이 소구역모두베기(개벌)를 시행할 정도였다. 
밀원식물로 잘 알려진 아까시나무의 자연적 쇠퇴와 태풍으로 인한 도복피해는 매우 심각한 실
정이다. 사방수종이나 연료림으로 도입된 아까시나무는 수령 50년 전후로 해서 자연적인 고사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밀생에 의해 수고가 매우 높은 반면 천근성 수종이기 때문에 바람
에 의해 도복현상도 보인다. 2010~2011년 태풍으로 서울시 아까시나무림이 큰 피해를 입었으
며, 2011년 태풍 메아리 때문에 170여ha가 도복피해를 입었다. 서울시 산림면적의 1%가 넘



는 면적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도복피해를 입은 아까시림이 맹아와 씨앗발아
로 다시 아까시림으로 자연복원되고 있다. 50년 주기의 수명을 가진 아까시림이 다시 만들어
지고 있고, 50년 주기로 지금과 같은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우면산 산사태지역의 관리되지 않은 잣나무림

또한, 잣나무와 전나무, 리기다소나무 등 도시숲에 인공적으로 식재된 단순침엽인공림은 식재 
이후 숲가꾸기(솎아베기)가 실행되지 않아 밀생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다. 우면산 산
사태 등 산지재해의 원인으로 반복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된 이면에는 1980년대까지 
산림녹화와 산지자원화 시대를 거친 1990년대 이후의 조경과 생태환경 중심의 관리기조와  
숲에 인위적으로 손을 대는 것을 극도로 꺼리며 겉으로 아름다운 숲을 좋아하는 시민들의 생
태경관에 대한 왜곡된 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야생동물은 이러한 식생생태계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도시숲의 식생이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들개, 들고양이, 까지, 집비둘기 등의 밀도가 증가하여 자연생태계의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들개와 들고양이는 덤불층에 둥지를 짓는 붉은머리오목눈이와 같
은 조류에 영향을 주며, 습지의 부족으로 물총새와 같은 물새류의 서식이 제한된다.  

4. 나가며 - 도시생태계 증진방안

도시생태계는 도시라는 공간과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자연생태계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
며 유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근대 도시의 발달과정을 보면, 인간의 실용적 입장에서 도
시공간이 계획되고 관리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숲을 비롯한 자연생태계는 외곽으로 밀려나거
나 아예 많은 부분이 사라졌다. 문명을 가장한 야만적인 근현대 도시문명 속에서 이 만큼 숲
이 보전되고 있다는 사실이 어쩌면 기적일지도 모른다. 생명은 생명을 부양하고 생명은 생명
을 먹고 산다. 도시숲은 도시를 부양하고 도시민들은 도시숲을 소비하며 생존하고 있다. 서울
과 수도권 경계에 놓인 외사산이 없다고, 사라졌다고 가정할 수 있을까? 서울과 수도권 2천만
명의 삶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까? 



도시숲은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지탱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도시기반시설
이다. 도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도시숲은 그 자체로서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도시숲 생태계에 대한 과도한 위협은 바로 자연의 인간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난
다. 도시숲의 생태계 관리를 위해 우선 도시숲이 양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필요하면 지속적으로 숲의 면적을 늘려가야 할 것이며, WHO가 권고하는 9m2이 될 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도시숲 생태계의 기반이 되고 있는 토양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산성화된 토양의 개량(중화)
을 위해 석회고토비료를 살포할 필요가 있으며, 도심숲의 경우 토양의 물순환시스템 개선을 
위한 불투성포장 면적을 줄이고 중앙분리대와 같이 도로보다 높게 형성된 투수성 녹지를 도로
보다 낮게 시공하고, 토양 영양분 순환을 돕기 위해 과도하게 낙엽과 가지 수거하지 말고 퇴
비장을 만들어 다시 토양으로 영양분을 공급하거나 파쇄하여 나무와 숲에 뿌리거나 쌓아두어 
자연적으로 양료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산림지역이 답압에 의해 산림토양의 
침식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둘레길을 활용하여 수평적인 산행문화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도시숲의 식생은 식생천이와 야생동물을 고려하여 조성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침엽수 단순인
공림은 지양하고 쇠퇴하고 있는 사방수종을 대체하여 다층의 침활혼효림을 목표로 숲을 조성
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때 관리되지 못한 인공림은 늦었지만 숲가꾸기를 통해 자연재해에 강
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태풍으로 도복피해를 입은 아까시나무림은 
한국적 토양과 기후에서 수명이 50년 정도 인 것으로 확인된 만큼 자연적으로 아까시림으로 
복원되는 현상을 인지하고 대체할 수 있는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수종갱신을 해
가야 한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이나 참나무시들음병과 같은 산림병해충은 침엽수든 활엽수
든 지나치게 단순한 수종으로 구성된 숲일수록 피해가 더욱 심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다양한 
수종으로 구성된 숲으로 전환해야 한다. 
도시민의 삶의 질을 지탱하는 도시숲의 생태계가 도시민들의 생활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
을 이해한다면, 도시숲 속에서 살고 있는 도시민들의 도시숲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활동
을 강화해야 하며, 도시민들의 도시숲 조성과 이용•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할 것
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시숲의 생태계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필요하
면 자원활동을 통해 숲 관리활동을 하며,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제도와 관리기술을 발전시켜 
갈 수 있는 창조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도시숲공동체라
는 새로운 생태문화를 통해서만 도시와 도시숲이 상호작용하여 만들어가는 도시생태계가 건강
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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